
노형욱 장관 보령 해저터널 안전관리도 최고 수준,“ , 으로” 

년 건설 무사고 대장정에 이은 고강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조 - 11 -

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 일 국도 호선 보령 해저터널을

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안전관리를

당부하였다

ㅇ 이번 방문은 터널이 개통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

하여 시설물의 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

노 장관은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에서 터널의 건설과정과 관리현황에

대한 보고를 받은 뒤

ㅇ 보령 해저터널은 중장비 만대와 연 인원 만 명이 투입된 

대규모 토목공사로 대다수 공정이 해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많은

안전사고 위험성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안전

관리로 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공사를 마쳤다 면서

ㅇ 년 대장정 무사고의 대기록에 이어 향후 시설물의 안전관리도

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

위험한 점은 없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히 살펴 줄 것 을 

강조하였다

아울러 노 장관은 원산도 보령시 와 안면도 태안군 를 잇는 원산안면

대교 월 개통 를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 후

ㅇ 터널 종점부에 위치한 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해대비  

터널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